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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3 1 1번
지 소재 운곡서원雲谷書院의
세일사歲一事 춘계 향사가 4월
1 2일,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
인 1 0일 정유丁酉 축초丑初,
심야 1시에 봉행되었다. 우리
나라 유림 각처 원묘院廟의 향
사가 모두 평명平明, 즉 당일
낮 행사로 바뀐 것이 수십년
전인데 경주 지역은 지금도 자
정 이후 당일의 첫 시각 행사
를 고수하고 있다. 
운곡서원의 사당 경덕사景德

祠에는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
공이 주벽主壁으로 제향되고,

동쪽에 좌윤공파의 시조후 1 9
세손 죽림공竹林公 휘 산해山
海가 곡배曲拜되고 서쪽에는
역시 좌윤공파의 시조후 2 3세
손 귀봉공龜峰公 휘 덕린德麟
이 곡배되어 있다. 서원은 사
당의 주벽이 누구냐에 따라 원
주院主가 정해지는데 이곳은
우리 시조 태사공이 주벽이므
로 당연히 시조 태사공의 서원
으로 불리며, 우리나라의 많은
성씨 중에서 그 시조가 서원에
제향되는 것 또한 안동권씨의
운곡서원이 유일한 예이다. 안
동에 태사묘가 있어 권김장 3

성씨의 시조가 공히 제향되고
있으나 이는 천년의 고제 사묘
社廟이지 중세 이후에 유림에
서 발의해 세운 공립 모현慕賢
기관 개념의 서원은 아니다. 
이번에는 향사에 앞서, 서원

유사에서 연전부터 추진해오던
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의 발간
사업을 종료하여 그 고유告由
행사를 향사 전일인 4월 1 1일
오전 1 1시에 거행하였다. 원지
의 발간위원이자 현임기의 서
원장인 손동복孫東福씨가 헌관
이 되고 동 발간위원인 후손
권혁무權赫武씨가축관이 되어
후손 권기갑權奇甲씨가 지은
고유문을 봉독하였는데 2 0 0여
언의 그 고유문에서 찬자는 태
사공의 위덕과 현업을 기리고
나서‘추모후인 욕보원도追慕
後人欲報遠圖건사본읍 시천은
고建祠本邑時薦銀❹ 이모일심
진적훼구貽謨日深陳跡毁� 적
구유문 금시관주積久遺文今始
貫珠 합욕광부 감구지의合欲廣
敷鑑舊之義 유하수도 자인춘향
有何殊塗玆因春享 감고소우敢
告所紆 동산울울 영해불고東山
鬱鬱瀛海不枯부군지도 여지장
재府君之道與之長哉 : 후인이
추모하면서 길이 그 음덕에 보
답하고자 이 고을에 사당을 짓
고 때가 되면 제향을 올리게
되었고, 그 유래가 오래되어서
는 지난 일의 진적이 지워지기
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오래된
글을 모아 편찬하여 전부 한
책으로 묶어 널리 펴고자 하옵
니다. 과거를 거울삼고자 함에
다른 도리가 있사오리까. 이번
춘향을 기하여 감히 편찬한 연
유를 아뢰옵니다. 동대산이 울
창하고 동해가 마르지 아니하
오니 부군의 도는 이 산과 바
다 더불어 영원할 것입니다’
하였다. 
원지는 2년 전에 서원의 본

손유사 권혁광權赫光씨 등의

발의로 발간위원회가구성되고
권순국權純國씨가 위원장, 권
학구權鶴九씨가 부위원장, 고
문에 권오찬權五燦씨 등 6인,
위원에 손동복씨 등 1 4인을 선
정하고 편집은 후손 권갑현 교
수와 권기덕權奇德 전 계명대
교수가 맡아 이날 4월 1 1자로
발행을 하게 된 바였다. 4·6
배판 양장에 본문이 사진판 포
함 5 0 0여 면, 영인원문이1 0 0여
면인 동 원지는 내용이 5편으
로 나뉘어 1편이‘지리 및 건
물’이고 2편이‘서원전사書院
前史’로서‘가. 창사創祠, 나.
훼철 및 단향壇享’으로 나뉘고
3편은‘서원사편書院史編’으로
서‘가. 복향復享, 나. 주벽,
다. 죽림공, 라. 귀봉공’으로
되어 있고 4편은‘부수편附隨
編’으로서‘가. 갈산공葛山公,
나. 압각수鴨脚樹 및 유연정悠
然亭’으로 나뉘고 마지막 5편
은‘수부임안首副任案’으로서
역대 헌관과 임원 명단이 실려
있었다. 
운곡서원은 본래 신라 종성

김씨에서 사성받아 안동권씨
시조가 된 고려 태사 휘 행幸
을 주벽으로 하고 그 후손 죽
림공 권산해와 귀봉공 권덕린
을 배향한 사림 숭봉의 서원이
거니와, 그 연혁을 보면 정조
8년, 1784년에 경주에 사는 후
손이, 태사공의 충의가 종국宗
國 신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
온 것이므로 마땅히 신라의 도
읍인 경주에 천년숭보千年崇報
의 사당을 세워 정성을 표해야
한다는 뜻을 펴, 인근 고을 영
해盈海의 후손종중과 협의하고
안동의 대종중에 통문을 보내
의견을 수렴하여 이곳에 추원
사追遠祠를 창건하고 제향을
받들게 되었다. 그러다가 고종
5년, 1868년에 조정의 명으로
훼철되면서 3 7년 동안 정향停
享이 되다가 광무 7년, 1903년
에 경주의 후손들이 다시 일어
나 사림士林의 공의公議를 환
기하여, 훼철된 서원의 남은
주사廚舍 경내의 공지에 임시
강당을 짓고 묘우廟宇가 있던
자리에 단壇을 모아 운곡사雲
谷祠라는 명의의 단향壇享을

사림 행사로 치렀다. 그러다가
1 9 7 6년에 현재와 같이 건물을
중건 복원하고 사당을 경덕사,
서원 전체를 운곡서원으로 명
명하게 되었다. 당시 건축비는
국내외 후손의 헌성금으로 충
당하였는데, 묘우와 내삼문內
三門은 일본 거류 후손이 분담
하고, 강당은 경주의 종향위從
享位 죽림공과 귀봉공 후손이
지었으며 동서재東西齋와 외삼
문外三門 및 원장垣墻은 전국
의 후손문중 성금으로 완공을
보게 되었다. 경내에는 봉향위
3선생을 우모寓慕하기 위해 지
은 사조암思祖巖 등대嶝臺 위
의 유연정悠然亭이 오래된 고
건물로 지방문화재 민속자료
제3 4 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,
단종조 절신 죽림공의 신원복
관伸寃復官과 관련한 압각수기
鴨脚樹記가 전하는 갈산공葛山
公 종락宗洛의 일화가 서린 거
목 은행나무가 경주시 보호수
로 지정되어 있다. 이곳의 자
연동명은 사라곡沙羅谷이라하
는데 일명이 운곡雲谷이며, 신
라 시대 밀곡사密谷寺가 있던
자리이다. 작은 절경이 숨어
있는 비곡동천秘谷洞天이다.
서원지 발간 고유행사를 마

치고는 음복과 점심을 하고 오
후에 다시 헌관 이하 제생이
향사를 위한 입재入齋에 들어
갔다. 고유 행사로 예년보다
다소 늦은 오후 3시경에 집사
자가 파록爬錄되는 분방례分榜
禮가 시작되고, 4시 넘어 희생
犧牲으로 쓸 동물의 충실을 감
식하는 감생례鑑牲禮를 행한
다음 헌관 이하가 사당 뜰로
나아가 축문을 옮겨 쓰는 사축
례寫祝禮를 마치고 나와 강당
에 열좌하여 행공상을 받는 등
의 절목이 격식대로 행해졌다. 
향사 정일이 되는, 이날 자

정 이후의 익일 1 2일 축초에
봉행한 본향례의 집사자 명단
은 다음과 같았다.
초헌관 : 이희동李喜東
아헌관 : 이종택李鍾澤
종헌관 : 안재필安在�
대축大祝 : 최기환崔起煥
집례執禮 : 권용택權容澤
유사有司 : 손동복孫東福
찬인贊引 : 권칠근權七根
사준司樽 : 손동호孫東浩
봉향奉香 : 권삼랑權三郞
봉작奉爵 : 권순봉權純鳳
봉로奉爐 : 권순종權純宗
전작奠爵 : 권기제權奇濟
<사진 權貞澤 · 글 權五焄>

▲ 감생례를 행하는 광경

▲ 운곡서원의 원지 발간 고유제에서 고유문이 봉독되고 있다

▲ 고유를 마치고 서원지 발간에 관계한 제생이 사당 뜰앞에 도열하여 기념 사진
을 찍고 있다

▲ 향사 본행례의 집사 분방례가 행해지고 있다

시조 태사공 주벽의 경주 운곡서원 춘향
전일의 서원지 발간 고유제와 더불어 행사


